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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꽃집의 송이는 몰래 본 엄마의 휴대폰에서

‘북극곰’과 나눈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한다.

‘북극곰’에게 엄마를 빼앗기는 게 싫은 송이와

홀로 송이를 키우며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엄마.

서로 다른 입장에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쌓여만 가는데…….

‘엄마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그만 자. 안녕.

보고 싶어요. 뭐 해요?



만약 내가 송이였다면, 엄마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겨울 기린을 보러 갔어』의 등장인물이라
면 어땠을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나는 ‘정서적 독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래 제시문은 송이에게 광석 원장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를 읽고 나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송이, 다시 말하지만 마음으로 엄마를 죽여야 해. 공간 분리 없이 모자 분리만을 원한다면 그게 가장 확실해. 송이도 홀로

서기 하고, 혜경 씨도 자신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도록 서로 도우며 연습해야 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만,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 생각해 봐, 혜경 씨의 시간을 송이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잖아. 정말 사랑한

다면 혜경 씨의 시간도 지켜줘야지. 안 그럼 혜경 씨가 너무 불쌍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겨울 기린’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송이는 이혼한 아빠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하다가 끝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나는 가족 또는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다툰 경험이 있나요?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 싸웠던 경험

어떻게 화해했나요? 이를 통해 배운 것이 있나요?



▷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꺼내지 못한 말이 있나요? 미안함, 고마움 등 어떤 감정이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털어놓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 내가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지도 상
상해 봅시다.


